
31일 SM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5인조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사진)가 해체 위기에 빠졌다.동방신기의 멤버 중 유노윤호와 최강

창민을 제외한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이 31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

속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5법원에 냈다.

지난달부터 동방신기는 일부 멤버들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소문

이 나돌았다. 때문에 가요계에서는 동방신기가 곧 해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멤버들간 불화는 일부 멤버의 가족이 개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31일 밤부터 비상 회의를 소집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31일 법원에 접수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당사는 매우 안타깝고 당혹스러우며

현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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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당사는 동방신기가 개인 혹은 일개 기업만이 아닌 국가 및 아

시아를 대표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동방신기의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당사는 화

장품 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번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화장품 회사를 차려 짭짤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

다. 이에 따라 한달여 전부터 소속사와의 갈등이 선을 넘어 결국 법정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았느

냐는 추측이다.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이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동방신기는 어쩔 수 없이 그룹

해체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동방신기는 어떤 그룹?

=동방신기는 2004년 첫 싱글음반 '허그'를 들고 나와 가요계에 동방신기 바람을 일으켰다. 이

후 '트라이앵글' '라이징선' '풍선' '주문-미로틱' 등의 히트곡을 내놓으며 오빠부대를 양산했다.

한류열풍과 함께 2006년 일본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활동했다. 팬 클럽이 80만명을 돌파해 기

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스포츠월드 한준호 기자 , 사진=SM엔터테인먼트[ⓒ  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

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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